
재벌은 적합업종 선정 적극 나서라!
중기중앙회, 임원 안 나와 논의에 한계 … 협의체 운영도 원칙적으로

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들이 적합업종 선정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.

중소기업중앙회는 9월17일 성명을 내고 “현재 대기업들은 동반성장위원회의 논의 자리에 그룹 임원이 아닌

해당품목의 계열사 관계자만 내보내고 있다”며 “사업이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임원이 참가하지 않아 논의

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”고 지적했다.

이어 “계열사들은 거시적 접근보다는 시장 지키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”며 “그룹 임원을 협의 담

당자에 포함시키는 등 대기업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”고 주장했다.

동반성장위원회에 대해서도 “조정협의체 구성에서 품목별로 참가인원 등을 다르게 하는 등 원칙 없는 모습

을 보이고 있다”며 “실효성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원칙을 세워 협의체를 운영해야 할 것”이라

고 강조했다.

중소기업중앙회는 “적합업종 선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많은 만큼 정부와 대기업이 지금보다 더 협조적인

모습을 보여야 할 것”이라며 “자율적 민간협의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 법제화 등에 대한 논의도

검토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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